
15제 977 호 201̀4년 1월 29일수요일 / 불기 2558년선·교리

백봉 김기추 거사의

미발표 법문록
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

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

이거딱알아버리면은내라하는내는

빛깔도소리도냄새도없는이자리라말

이여. 이 자리 알면 여러분 견성하지 않

았습니까? 그러하니 이번 설법에는 이

문제를가지고서주로하겠습니다.

여러분견성해도좋고안해도좋습니

다. 하기싫으면하지마세요. 사실귀찮

을지도 모르죠. 그건 알아서 하세요. 이

번기회에는어떻게하든지여러분의멱

살을잡더라도말이지견성을못하면십

년이라도 이 문 밖에 못 나갑니다. 견성

하고나가도록이렇게할용의가있습니

다. 왜 그러느냐. 전부 과학적이기 때문

에그렇습니다. 

눈에성품없다는거이거과학적아니

에요? 귀에성품없다는거, 지혜없다는

거 과학적 아니에요? 그러하기 때문에

콩팥을갖다가이리저리옮기고눈알같

은것도빼서다른사람주대요. 만약그

것이 자체의 지혜가 있어 보소. 그 놈의

눈깔이다른사람의얼굴에가서그대로

있겠는가. 난리날겁니다. 아무리어머니

자식사이라할지라도그콩팥이자체의

지혜가있다면난리납니다. 나는내주인

찾아간다이래하고난리날겁니다.

여러분생각해보십시오. 뭣을알라합

니까? 차라리 삼승도리를 믿는 것이 낫

죠. 그러니까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

없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첩니다. 다른 거

아무 것도 아닙니다. 이 자리를 떠나서

여러분들이 부처를 구한다면은 사도 중

의 사돕니다. 부처도 이 자립니다. 보살

도 이 자립니다. 그러하니 제가 말이 좀

지나쳤습니다만 앞으로 내가 얘기하고

자하는것은이자리를분명히해서, 여

러분들이몰라도좋습니다. 안믿어도좋

습니다. 그러나틀리지는않거든요. 틀리

지는않는다는이생각을가지면됩니다.

그래도믿어지지않는데실감이안나는

데, 하하하. 여러분들이 실감이 가나 안

가나 좌우간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

인도할까싶습니다. 아는분은물론압니

다. 그래도안되면은서울에숯을한댓

가마니준비해서불피워야되겠습니다.

어쩔도리가없습니다. 그러니여러분들

숯값이나조금씩다내도록그리하도록

합시다. 시간 됐는가? 딱딱딱(죽비 치는

소리). 빛깔도소리도냄새도없는이자

리가절을하네. 

백봉선시집이걸가지고하겠습니다.

왜그러냐면여기여러가지가많이들었

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만약 이런 책을 쓰

라면못쓸거예요. 책이한권됐는데여

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내 소견에 맞는

것이많습니다. 그래서이걸택했습니다.

책이니뭣이니그만두고부처님도그만

두고나도그만두고팔만장경이니뭣이

니전부그만두고우리한번생각해봅

시다. 도대체인간이란뭣고, 이거한번

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인

간이란건뭣인고할것같으면, 벌써이

건내일이거든요. 좌우간여러분들죽어

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알아

야 됩니다. 별 도리가 없습니다. 자식이

수천만명있어도소용이없습니다. 부처

님이 수만 명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

부처님왜없어요? 내가있고니가있는

데 부처님이 없을 수가 있나요? 그런데

부처님을아는도리가있어요. 이도리를

지나지 안 하면 절대 부처님 못 만납니

다. 이 도리를 지나면 그대로 부처님 만

날라면마음대로만나는겁니다. 

그러면 무슨 도리고? 내 부처를 찾을

줄 알아야 남의 부처를 찾습니다. 내 부

처를알아. 알면남의부처를알아. 관세

음보살도알게되고문수보살도알게되

고 석가모니불도 알게 되고 다 알아. 연

등불도알게되고아미타불도만나게되

고. 바로내부처를딱발견하면바로그

자리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. 아는 건 누

가 아느냐. 내가 아는 거예요. 부처님이

아는것이아니에요. 참말로얘기가이렇

게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. 문

제가 영 달라집니다. 아까 죽어도 내가

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런 말 했는데

이거 어찌 거짓말인가요? 이것이 남의

일인가요? 죽는 것, 남의 일인가요? 나

는것, 남의일인가요? 또우리가부처님

을 안다, 부처님을 존경한다 말이죠. 내

가존경하지남이존경하나요? 부처님을

믿지 않는다 말이지. 내가 믿지 않는 거

지남이믿지않는가요? 결국은내가주

장이라. 

그러하기 때문에 내 조계사에서도 한

말이, ..불교니이런말이있는데전부이

타적으로쏠려버려. 부처님있습니다. 없

는것이아니에요. 왜 부처님이없어요?

내가 있는데 부처님이 없을 수가 있나

요? 그런데내부처를내가찾아. 내부처

를내가찾아서아는동시에남의부처도

안다는 거,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. 이

거잊어버리면안됩니다. 여러분들이이

번에와서내부처를찾아야비로소남의

부처도 알게 된다. 이 말 한마디가 가장

중요한 겁니다. 내 부처 모르고는 남의

부처말하지못합니다. 사실은우리가불

보살의도가니속에살고있습니다. 그러

나내부처를찾지못하기때문에불보살

이있어도몰라. 우선내부처를찾지못

하면나를몰라. 

어쨌든지 나를 모른대야 말 다 한 거

아니라요? 부처님을 알든 모르든 그건

별 문제로 하고 내 자신을 모른대야 그

이상 뭐라고 말할 거여? 그러나 요새는

아는 도리가 있어. 이전에는 참 연구 많

이해서그야말로각성을해야지구둥근

줄을 알게 되고 이것이 헛거란 걸 알았

어. 그런데 요새는 아는 분들이 많습니

다. 난 뭣이다, 이걸알아야남의부처도

알게되는데그러면우리가알기쉽게말

하자 할 것 같으면 내 부처를 안 찾을래

야 안 찾을 도리가 없어요. 그런데 찾긴

찾아. 찾긴찾는데여러분들이부처인줄

모를따름이에요. 이거도대체무슨말인

고? 아까말하기를내가이런말안했습

니까? 눈이보는것아니다. 눈이보는거

아니여. 눈에 비치긴 비쳐. 거울 역할을

해요. 그러나거울에는내얼굴이비치지

만 거울 자체는 날 모르거든. 자체 지혜

가없기때문에. 그런데아는놈이있어.

이렇게생각한다할것같으면참말로문

제 아닌데 자꾸 딴 데 찾아다닌다 말이

지. 무슨소리를들어. 들었어. 그렇지만

귀 자체가 듣는 건 아니거든. 귀 자체에

지혜가없기때문에. 누가날건드려. 건

드는 줄 알아. 허나 이 살덩어리는 모르

요. 지혜가없거든. 왜내가이런말하느

냐 할 것 같으면 요새 의술이 굉장히 발

달이돼있어요. 의사들에게물으면당장

압니다. 

철야정진법문 ③

내 부처를 찾지 못하면 나를 몰라

죽어도내가죽고

살아도내가사는걸

알아야됩니다

별도리가없습니다

4-2. 귀경례

불이란이를설명하는소리다. 항상그

자체가 커다란 지혜의 광명을 발하면서

어디까지나평등하고아무삿된것이없

이 순결하고 자유자재하고 시간적으로

나 공간적으로나 아무데서고 영향을 받

지 않는 행동 그 자체를 각이라고 한다.

각은 자기가 알고, 남에게 알도록 하고,

안것을행동하고실천한다는뜻이들어

있다.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런

망녕된생각이없으므로그생각이정당

하고 광대(廣大)하여 저 허공과 같고 지

혜의광명은우주의어느곳에라도안가

는곳없이두루다갈수있고, 모든사람

을이익케할수있다는것이다.

다시 말하거니와 지심귀명례(至心歸

命禮)는 환원(還源)의 뜻에서 소귀일심

(所歸一心)이라고한마음에돌아가는바

이며, 지극한마음으로목숨을돌이킨다

는 것은 자기의 양심, 자기의 지성스런

생각에돌아간다는소리다. 자기의지성

스런생각에돌아간다고할진대그지성

스런생각이란것이다름아니라밝고바

르고사이좋은것이불법승(佛法僧)의참

된 뜻인즉 바로 거기 삼보(三寶)에 돌아

간 것이 된다. 여기는 매우 중요한 대문

이다. 우리의생각의바탕으로돌아간다

고할때그원바탕인즉은광명, 정대, 화

합한 그 자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?

이를 오직 한 마음, 유일심(唯一心)이라

부르고그자리를안것을유일심관(唯一

心觀)이라고한다.

지심귀명례하고나서삼계대사(三界大

師), 사생자부(四生慈父), 대은교주(大恩

敎主)한것은우리가돌아가는바의덕을

나타낸말이다. 우리는어디로돌아갈것

인가?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절할

것인가? 지금그장소를정하는바이다.

바로 그 자리가 삼계대사며 사생자부

며대은교주라는것이다. 대은(大恩)이라

고하였으니우리인류에게큰은혜를베

푸셨다는뜻이된다. 여기서불의성격을

세가지로분류해보면지덕(智德)과단덕

(斷德)과은덕(恩德)을들수있다. 지덕은

부처님이모든지혜(智慧), 반야(般若), 지

식(知識), 위즈덤을다구비했다는것.

단덕(斷德)이란 일체의 번뇌(煩惱), 망

상(妄想), 세속(俗世)의 인연(因緣)을 끊

는 용단(勇斷)을 가지셨다는 것이다. 자

기가 구도(求道)하는 데 있어서는 처자

(妻子), 권속(眷屬), 왕위(王位)등 일체를

내어던지고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까워

하지않는용기를지니시었던분이다.

그러나지덕(智德)이라면그런것은철

학자(哲學者)라도 가질 수있고, 단덕(斷

德)은 대장부(大丈夫)라면 갖출 수도 있

는 일이다. 이 두 가지의 덕만 가지고서

는우리인류의대지도자(大指導者)가될

수는없다.

은덕(恩德)이 아니었던들우리는부처

님에게돌아가지않았을것이다. 석가모

니불(釋迦牟尼佛)은 거금(距今) 2천5백

년전의어른이며또그는인도사람으로

서 우리와는 피도 다를뿐더러 직접적인

연관은없는데도우리가왜떠받드는것

일까? 그것은이분이그의온갖정력(精

力)과대자대비(大慈大悲)를만인류(萬人

類)를위해서베푸셨다는그은혜를고마

워하고감격하기때문이다.

은혜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어서

는 안된다.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

저절로눈물이나는것은그은혜를생각

해서이다. 똥가루서말을먹으면서길러

낸다고하지않느냐. 그사랑을베푸시어

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, 진 자리에는

자신이누우시고마른자리에우리를눕

히시며길러낸그은혜를생각해볼라치

면구비구비뼈에사무치고심정이뭉클

하게울리어오는것이있으리라. 부모의

은혜를생각할때반드시감격이따르게

마련이다.

부처님은우리인류를가르쳐주신그

은혜가 크다. 어리석고, 못생기고, 철없

는짓을하고, 모든번뇌, 망상, 온갖죄악

에싸여있는우리들의근본스승이신석

가모니부처님이시다.

석가(釋迦)는 족성(族姓)이고 성(姓)은

고오담마(Godumma) 모니(牟尼)는 성

자(聖者)라는말이다.

그리고다시불(佛)에는이두가지뜻

이있는데, 첫째는색(色)이무애(無碍)하

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. 색

이즉빛이무애하다는말은스스로깨치

고 남을 깨치도록 한 그 색신이 참으로

묘하다는것.

둘째는 각행(覺行)이 자재궁만(自在窮

滿)하다는것. 이것은앞에말한바있지

만, 탄색용승(歎色用勝)이라고 하여 그

색의용(用)이형식적이거나관념적(觀念

的)인 데에 빠지지 않고 실사회(實社會)

의 현실적인 그 공용(功用)이 매우 뛰어

났다는것. 이렇듯색의용(用)이아주수

승하기때문에어디에가, 어떠한일에

맞붙더라도이기지않는적이없다.

언제나늘이긴다. 이렇듯색덕(色

德)을읊었다는것이다.

우리는 왜 부처님을 존경하고 떠받드나

부처님은우리인류에게

큰은혜를베푸셨다

모든번뇌·망상

온갖죄악에싸여있는

우리들의근본스승이

석가모니부처님이시다

백봉김기추거사기념사업회

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〈효

당 최범술 문집(편자·효당사상연

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)〉전 3권(민

족사刊) 중제2권에서발췌한것입

니다. 

“

”

“

”

일제강점기효당스님이주석하던다솔사. 민족정신의산실이기도했다.

갑오년새해첫무료보시단행

●yk-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
전국일절 설치비 : 1,800,000원

●법당전용스피커

●무선마이크

◇특징 : 
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
소리가 웅장합니다.
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.

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-5335-2695
음향연구가,무선설비기사 전화 (02)2697-9976

팩스 (02)2601-8284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-9 종경빌딩 300호

●법당엠프 일절 설치주문시 䧧 무선마이크 1셋트
추가 무료보시

●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䧧 고급 YD-675 
마이크 무료보시

●다이나믹 마이크
V-620 : 65,000원
YD-675 : 115,000원

●무선마이크용
고성능 헤드셋

●고성능
구즈넥마이크

◇앰프 구성 : 
·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·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
·소형 믹서 5채널 1대·YD-675 핸드 마이크 1대
·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·무선 핀 마이크 +헤드셋 1셋트
·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·고급 앰프케이스 1개
·CD기기 1대

(무료 보시 기간 :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)
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!

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(소장 : 처명)

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영산재 의

범범패패소소리리 명명상상 힐힐링링치치유유

지도 :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(선광)스님

䤎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
䤎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
䤎동방대, 옥천범음대 졸업,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
䤎(사)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(심리상담)
䤎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
䤎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

䦢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
성악곡(판소리,가곡,범패)의 하나임.

䦢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
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
가장 수승한 수행임.

䦢 장 소 : 신촌 봉원사 경내
䦢 일 시 : 매주 금요일 저녁 7:00~9:00
䦢 수강대상 :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, 

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.

䦢 문 의 : ☎02)393-8027

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
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
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.
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
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.  <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>

스님들께서 원하시던
꿈의 마이크 탄생!

모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
최고의 보시품이 될 것입니다!!

(보시품으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)

지 향 성 : 단일 지향성
주파수특성 : 50-14.000Hz
대응강도 : -35±1dB
출력임피던스 : 500옴

송금계좌 : 우리은행 (예금주: 김문화)
1002-610-963886

발 송 : 입금 후 주소를 Fax나 문자로 주시면
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.

가격 : 215,000원

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
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!!

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
뛰어난 소리가 납니다!!

멋진 모양의 마이크로
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.

䤬주문처 :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: 010-5335-2695
TEL 02)2697-9976 / FAX 02)2601-8284

성
능


